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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어도사진 공모전」입상작 발표

 - 총992점 응모, 전문가 심사 거쳐 ‘어도의 별궤적’大賞 등 24점 선정 - 

  - 수상작은 어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활용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어도(魚道)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최한 ｢제5회 어도 사진 공모전｣ 수상작 24점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 제5회 어도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8. 16. ~ 10. 5.
◈ 접수방법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부문별 1인 3점까지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 공모내용 : 아름다운 어도 및 수산생물이 어도를 이용하는 사진

  이번 공모전에는 총 992점의 작품이 접수 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작품 

심사를 위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부합성, 작품성, 홍보 활용도 및 표준형어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됐다. 

     * 내부심사 : 공사 자체적으로 중복 출품작,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 제외 

    ** 전문가 심사 : 사진학과 교수, 어도전문가, 사진협회 작가 등으로 구성되어 작품 평가 

  수상작은 총 24점으로, 대상에는 경북 산청군 평촌천 홈골어도에서 촬영한 

일반카메라 부문의 ‘어도의 별 궤적’(신영미)가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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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어도와 별의 궤적을 함께 사진에 담고자 했던 작가의 노력과 

창의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카메라 부문 최우수상에는 ‘반영’(김택수), ‘어도의 가을’(김찬일), 

휴대폰 부문 최우수상에는 ‘한국형 어도’(이연경)가 선정되어 한국농어촌

공사 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밖에 우수상(5점)에는 공사 사장상과 상금 각 50만원, 입선(15점)에는 

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어도사진공모전 

게시판에 게시되고 어도 관련 홍보물 제작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회차를 더할수록 공모 건수*가 많아지면서 국가어도정보시스템

(http://fishway.go.kr)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늘어나는 등, 공모전이 물고기 

생명길인 어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공모건수 : ‘20) 623점(258명) →‘21) 870점(359명)→‘22) 992점(393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도는 강･하천의 연속성 향상을 통한 수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앞으로도 사진 공모전 등으로 

국민들에게 어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물고기 길(어도)에서 생태복원의 

현장을 만나고 자연의 추억을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생태계 보전

과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지역 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